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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모는 언어재활사와 상호협력적 관계이다. 구조화된 치료 환경

과 가정 지도의 효율적 연계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의 효과적인 

진단과 중재 효과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관

찰자가 아닌 언어재활사와 함께 공동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매

일 반복되는 일과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아동은 보다 일상에 밀

착된 기능적 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에 언어재활사는 부모

상담을 통해 최대한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와 양육 환경 요인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모 요구도를 확인하여 치료계획에 반

영해야 한다. 상담 시기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

체로 부모 상담의 내용은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 진단, 중재, 그

리고 치료 진전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모 상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불어 상담을 통해 가정 내 언어지도가 계속 연계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지원도 촉구하게 된다.

이때, 언어재활사는 부모의 걱정이나 염려에 초점을 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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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넘어 보다 섬세하게 실질적인 사회적, 교육적, 재활적 지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사소통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특성, 언어치료

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요구도,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부모교육 및 상담 유형(Im & Jeong, 

2010; Jo & Kim, 2021; Kim & Kang, 2013; Lee, 2010; 

Park, 2016; Park & Lee, 2021)등이 연구되었다. 2010년에 

발표된 선행연구들 중에 201쌍의 부모와 아동의 언어기능, 사

회기술, 양육태도의 관련성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Im & Jeong, 2010)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측면과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

었으나, 분명 양부모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동의 언어기능은 사회성 기술의 부족과 문제행

동과 연관이 있었기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균형 잡힌 참여 

기반의 통합적 의사소통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

다. 이 결과를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상담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경

향이 빈번한 점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을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언어재활사가 함께 공유하고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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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가지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공감하는 

것은 초기 상담 혹은 경력이 길지 않은 언어재활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효과적인 상담으

로 이어질 수 있는데, 상담의 기본은 상호신뢰이고, 이 신뢰 형

성은 부모 정서의 바른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 연구(Kim & Kang, 2013)에서는 초임 특수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의 어머니와 겪게 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들

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부모 상담 시에 자녀

의 소통환경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장에서 부모 상담이 아동의 언어진단과 치료상황 정

보공유 비중이 크기에, 상담 초기에 문서화된 심층 상담 설문

이 필요할 수 있다. 언어재활사의 의사소통장애 상담에 관한 

조사연구(Woo, 2019)를 살펴보면, 부모 상담은 언어재활 후 

대면상담을 통해 10분, 대부분 어머니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

하였는데, 부모 상담 시간 증가의 필요성과 가정 내 연계 활동

의 중요성이 보고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구에 참여한 언어재활

사들은 부모 상담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사소통장애 

유형별 상담, 보호자 문제 유형별 상담 등에 대한 필요성을 보

고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인식과 요구도 연구(Jo & Kim, 2021)에서는 아동의 담당교사 76

명과 부모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교사가 부모

에 비해 의사소통장애의 문제 인식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

은 의사소통장애 인식과 요구도가 낮은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는 언어재활 초기 부모 상담에서 이에 대한 부모 인식과 언어재

활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모의 언어재활 서비스 제도 관련하여, Park과 

Lee(2021)의 발달재활서비스ㆍ언어치료 경험에 따른 부모상담 

현황과 언어재활 효과성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부모 상담 시기는 

주로 치료 후에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언어치료 효과에 대해

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언어재활

사와 부모와의 신뢰적인 관계 형성과 언어치료의 다각도적인 효

과 인식을 위해 다양한 상담 방법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

언하였다. 대체로 임상현장에서는 구두적 소통을 통해 초기 상담 

그리고 회기별 치료 후 상담이 진행되는 편이기에, 의사소통장애 

부모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 자녀의 소통 문제에 대한 다각도

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

다. 의사소통장애 유형별 장단기적 치료계획이 사례마다 다양하

기에 대상자 부모의 인식과 서비스 요구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화된 상담 프로토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부모 상담 및 인식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시사하는 점들이 다양하다. 하지만 주된 공통점은 

구어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

게 보다 효과적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

들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렇기

에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감정과 인식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언어재

활사와 부모의 자연스러운 공감 및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의사소통장애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아동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향상시키

게 될 것이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자녀의 

부모보다 양육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언

어치료 접근은 1 대 1 개별중재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대상자에 중점을 둔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IFSP)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

서 교사 및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

모의 생각과 감정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Holley, 

201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존의 더 나은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적 요인 분석 관점과는 달리 부모의 내적 및 정

서적 관점의 상담 설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녀의 의사소통 문

제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나 생각에 관한 내적 관점을 세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추후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사소통 장

애 자녀 부모가 요구하는 언어치료 서비스의 교육적, 환경적, 

제도적 필요상황과 더불어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객

관적인 파악을 위한 문서화된 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은 어

떠한가?

둘째,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주양육자 8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및 자녀의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역할은 자녀의 어머니 97.5%, 아버지 2.5%

로 어머니가 더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60.0%로 가장 많았으

며, 그다음으로 30대 18.8%, 50대 17.5%, 20대 3.8% 순이었

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81.3%, 고등학교 졸업 18.8%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더 많았다. 거주지역은 광주ㆍ전라가 

27.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ㆍ경기 25.0%,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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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북 및 대전ㆍ충청이 각각 18.8%, 부산ㆍ경남이 10.0% 순

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자녀 정보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은 12~16

세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8~12세 미만 

21.3%, 6~8세 미만 17.5%, 4~6세 미만 16.3%, 16~18세 미

만 11.3%, 2~4세 미만 7.5% 순이었다. 언어장애 유형은 언어

발달장애(지적장애ㆍ자폐스펙트럼장애ㆍ발달장애 등)가 76.3%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음ㆍ음운장애 8.8%, 청각장애 

및 뇌병변장애가 각각 5.0%, 유창성장애 3.8%, 기타(음성장애) 

1.3% 순이었다. 장애의 정도는 경도 수준이 36.3%로 가장 많

았으며, 그다음으로 중등도 30.0%, 고도 25.0%, 최고도 8.8% 

순이었다. 언어치료 기간은 7년 이상이 38.8%로 가장 많았으

며, 그다음으로 1~3년 미만 22.5%, 3~5년 미만 15.0%, 5~7

년 미만 13.8%, 1년 미만 10.0% 순이었다. 

Category n %

Role 
Father  2   2.5

Mother 78  97.5

Age

20~29 years  3   3.8

30~39 years 15  18.8

40~49 years 48  60.0

50 years ≤ 14  17.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5  18.8

College graduate ≤ 65  81.3

Area

SeoulㆍGyeonggi 20  25.0

BusanㆍGyeongnam  8  10.0

GwangjuㆍJeolla 22  27.5

DaeguㆍGyeongbuk 15  18.8

DaejeonㆍChungcheong 15  18.8

Children’s 
age

2~4 years  6   7.5

4~6 years 13  16.3

6~8 years 14  17.5

8~12 years 17  21.3

12~16 years 21  26.3

16~18 years  9  11.3

Type of 
disorders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61  76.3

Fluency disorders  3   3.8

Speech sound disorders  7   8.8

Hearing disorders  4   5.0

Brain lesion  4   5.0

Other  1   1.3

Degree of
disorders

Mild 29  36.6

Moderate 24  30.0

Marked 20  25.0

Severe  7   8.8

Duration of 
speech 
therapy

< 1 years  8  10.0

1~3 years 18  22.5

3~5 years 12  15.0

5~7 years 11  13.8

7 years ≤ 31  38.8

Total 80 100.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Holley(2018)의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지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두 가지 주제로 

부모가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감정 

관련 13개 문항과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관련 15개 문항이 포함되어,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의 타당도를 위해 언어치료 전공 교수 2인, 언어치료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1급 언어재활사 3인, 총 5인의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고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5점(전혀 타당하지 

않다~매우 타당하다) 리커트 척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용타당도 

평균은 4.94점이었으며, 모든 문항이 4점(대체로 타당하다) 이상으

로 평가되어 채택되었다. 설문 문항은 Appendix 1에 수록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0월 24일에서 2023년 1월 21일까지 전국

의 언어치료기관에 내원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구글(google) 설문지

를 배포하였다. 총 97명의 응답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자녀

의 언어장애가 없는 1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8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 감정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다(질문 1)’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으로 ‘대체로 그렇다’ 35.0%, ‘보통이다’ 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1.3% 순이었다.

‘아이가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

르겠다(질문 2)’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3.8%로 가

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28.7%, ‘대체로 그렇지 않

다’ 22.5%, ‘매우 그렇다’ 11.3%, ‘전혀 그렇지 않다’ 3.8% 순

이었다.

‘아이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아이와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질문 3)’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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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21.3%, ‘매우 그렇다’ 16.3%, ‘전혀 그렇지 않다’ 10.0%, ‘대체

로 그렇지 않다’ 8.8% 순이었다.

‘아이가 정상 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하게 자주 짜증을 내는 

것 같다(질문 4)’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8.7%, ‘대체로 그렇지 않

다’ 21.3%, ‘전혀 그렇지 않다’ 13.8%, ‘매우 그렇다’ 5.0% 순

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 입장보다 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질문 5)’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35.0%로 가장 많

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28.7%, ‘매우 그렇다’ 및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각각 16.3%, ‘전혀 그렇지 않다’ 3.8% 순

이었다. 

‘아이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나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 같다(질문 6)’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0%, ‘보통

이다’ 16.3%, ‘매우 그렇다’ 15.0%, ‘전혀 그렇지 않다’ 6.3% 

순이었다.

‘아이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지원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을 허용할 마음이 있다(질문 7)’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27.5%, 

‘전혀 그렇지 않다’ 2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3%, ‘매우 

그렇다’ 10.0% 순이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아이에게 해주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질문 8)’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

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23.8%, 

‘보통이다’ 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7.5%, ‘전혀 그렇지 

않다’ 2.5% 순이었다.

‘아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나는 대신 

말해주고 싶어진다(질문 9)’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3.8%, ‘보

통이다’ 17.5%, ‘대체로 그렇지 않다’ 8.8% 순이었다.

‘아이가 언어 또는 구어 문제가 나타났을 당시 초기 발달에

서 무언가 다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질문 10)’

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

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35.0%, ‘보통이다’ 17.5%, ‘대체로 그

렇지 않다’ 7.5%, ‘전혀 그렇지 않다’ 3.8% 순이었다.

‘나는 아이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질문 

11)’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및 ‘대체로 그렇지 않

다’가 각각 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21.3%, ‘대체로 그렇다’ 17.5%, ‘매우 그렇다’ 11.3% 순이었

다.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의 성격이 의사소통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질문 12)’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

렇다’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및 ‘대

체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0%, ‘전혀 그렇지 않다’ 17.5%, 

No. Question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eutral
(%)

Agree
(%)

Strongly
agree
(%)

 1 I worry about my child’s future.  1
( 1.3)

 3
( 3.8)

 7
( 8.8)

28
(35.0)

41
(51.2)

 2 I don’t know how to react to some behaviors of my child.  3
( 3.8)

18
(22.5)

23
(28.7)

27
(33.8)

 9
(11.3)

 3 I notice myself and my child becoming frustrated when we are unable to determine what 
the other is trying to say.

 8
(10.0)

 7
( 8.8)

17
(21.3)

35
(43.8)

13
(16.3)

 4 My child’s temper tantrums seem to occur more often and at a more severe level than 
typical developing children.

11
(13.8)

17
(21.3)

23
(28.7)

25
(31.3)

 4
( 5.0)

 5 I feel as if other people expect to make decisions for my child rather than allowing 
them to make the decision on their own.

 3
( 3.8)

13
(16.3)

28
(35.0)

23
(28.7)

13
(16.3)

 6 I feel as if my relationship with my child is affected because of their communication 
difficulties.

 5
( 6.3)

20
(25.0)

13
(16.3)

30
(37.5)

12
(15.0)

 7 I would be open to allowing my child to use a form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as a form of support.

17
(21.3)

 9
(11.3)

24
(30.0)

22
(27.5)

 8
(10.0)

 8 I feel the need to help my child with certain things more than I should.  2
( 2.5)

 6
( 7.5)

15
(18.8)

38
(47.5)

19
(23.8)

 9 I often find myself wanting to speak for my child if she or he is having trouble 
communicating with someone.

 0
( 0.0)

 7
( 8.8)

14
(17.5)

32
(40.0)

27
(33.8)

10 I believe I could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ly in my child’s early development to 
prevent him or her from obtaining a speech or language disorder.

 3
( 3.8)

 6
( 7.5)

14
(17.5)

28
(35.0)

29
(36.3)

11 I worry sometimes that my child will never improve. 20
(25.0)

20
(25.0)

17
(21.3)

14
(17.5)

 9
(11.3)

12 I think that my child’s communication disorder could have been affected by his or 
personality at a young age.

14
(17.5)

16
(20.0)

16
(20.0)

24
(30.0)

10
(12.5)

13 I feel as if I could have provided a more stimulating language environment for my child 
that could have prevented his or her communication disorder.

 2
( 2.5)

 7
( 8.8)

12
(15.0)

27
(33.8)

32
(40.0)

Table 2. Personal feelings a parent may have towards a child’s communication problem (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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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12.5% 순이었다.

‘나는 아이의 의사소통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활발한 

언어 환경을 제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질문 13)’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33.8%, ‘보통이다’ 15.0%, ‘대체로 그렇지 않

다’ 8.8%, ‘전혀 그렇지 않다’ 2.5% 순이었다.

반응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

은 문항은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다’가 51.2%로 가장 많았

다. 그다음으로 ‘나는 아이의 의사소통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활발한 언어 환경을 제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40.0%, ‘아이가 언어 또는 구어 문제가 나타났을 당시 초기 발

달에서 무언가 다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6.3% 순이었다.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아이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가 4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이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아이와 나는 좌절감

을 느낀다’ 43.8%, ‘아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려

워할 때 나는 대신 말해주고 싶어진다’ 40.0%, ‘아이가 의사소

통 문제로 인해 나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37.5%, 

‘아이가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

겠다’ 33.8%, ‘아이가 정상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하게 자주 짜

증을 내는 것 같다’ 31.3%,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의 성격이 

의사소통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0.0% 순

이었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주변 사람들

이 그들 입장보다 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가 

3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이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지원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허용할 마음이 있다’ 30.0% 

순이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나는 아이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

된다’가 각각 25.0%로 많았다.

2.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또래 정상발달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성취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질문 14)’에 대

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으로 ‘매우 그렇다’ 3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5%, ‘보통

이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1.3% 순이었다.

‘아이의 의사소통장애가 정상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각한 문

제행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질문 15)’에 대한 응답은 ‘대체

로 그렇다’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

렇지 않다’ 28.7%, ‘매우 그렇다’ 16.3%, ‘보통이다’ 13.8%, 

‘전혀 그렇지 않다’ 7.5% 순이었다.

‘내 아이가 의사소통장애 때문에 소심하게 말하는 듯하다(질

문 16)’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

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17.5%, ‘보통이다’ 16.3%, ‘대

체로 그렇지 않다’ 13.8%, ‘전혀 그렇지 않다’ 12.5% 순이었

다.

‘아이가 의사소통장애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

껴진다(질문 17)’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26.3%, ‘대체로 그렇

지 않다’ 16.3%, ‘보통이다’ 15.0%, ‘전혀 그렇지 않다’ 10.0% 

순이었다.

‘내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질문 18)’에 대한 응답은 ‘매

우 그렇다’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

렇다’ 27.5%, ‘보통이다’ 15.0%, ‘대체로 그렇지 않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1.3% 순이었다.

‘내 아이를 외톨이(또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로 

생각하고 싶다(질문 19)’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23.8%, ‘전혀 그렇지 않다’ 22.5%, ‘보통이다’ 17.5%, ‘매우 그

렇다’ 6.3% 순이었다.

‘아이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같

이 느껴진다(질문 20)’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38.8%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0%, ‘매

우 그렇다’ 및 ‘보통이다’가 각각 16.3%, ‘전혀 그렇지 않다’ 

8.8% 순이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여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

렵다(질문 21)’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가 33.8%, ‘보통이다’ 

1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8.8%, ‘전혀 그렇지 않다’ 6.3% 

순이었다.

‘아이의 언어장애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질문 22)’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및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3.8%, ‘매우 그렇다’ 16.3%, ‘전혀 그렇지 않다’ 10.0% 순

이었다.

‘아이의 의사소통 문제 관점에서 필요에 맞지 않는 교육적인 

환경에 있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질문 23)’에 대한 응답은 ‘대

체로 그렇다’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

렇다’ 및 ‘보통이다’가 각각 2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8%, ‘전혀 그렇지 않다’ 8.8% 순이었다.

‘아이가 정상발달 또래들보다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질문 24)’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 및 ‘보

통이다’가 각각 27.5%로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8%, ‘매우 그렇다’ 15.0%, ‘전혀 그렇지 않다’ 11.3% 

순이었다.

‘내 아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질문 25)’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31.3%, 

‘보통이다’ 13.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 순이었다.

‘아이가 주변 환경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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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6)’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28.7%로 가장 많았으

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가 25.0%, ‘매우 그렇다’ 

18.8%,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5%, ‘전혀 그렇지 않다’ 

10.0% 순이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질문 27)’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31.3%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 28.7%, ‘보통이

다’ 2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8%, ‘전혀 그렇지 않다’ 

5.0% 순이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질문 28)’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7.5%, ‘대체로 그렇

지 않다’ 10.0%, ‘보통이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6.3% 

순이었다.

반응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내 아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53.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내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 52.5%,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여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 38.8%, ‘아이가 자

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31.3% 순이었다.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내 아이

가 의사소통장애 때문에 소심하게 말하는 듯하다’ 및 ‘우리 아

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

가 각각 40.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이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 

38.8%, ‘아이가 또래 정상발달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성취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35.0%, ‘아이의 의사소통장애가 

정상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다’ 33.8%, ‘아이가 의사소통장애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32.5%, ‘아이의 의사소통 문제 관점에서 필

요에 맞지 않는 교육적인 환경에 있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32.5% 순이었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아이가 주변 

환경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28.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아이가 정상발달 또래들처럼 학교에서 힘

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27.5% 순이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내 

아이를 외톨이로 생각하고 싶다’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문항은 없었다.

No. Question
Strongly
disagree

(%)

Disagree
(%)

Neutral
(%)

Agree
(%)

Strongly
agree
(%)

14 I do not think my child will have the same achievements as his or her typically 
developing peers.

 9
(11.3)

10
(12.5)

 9
(11.3)

28
(35.0)

24
(30.0)

15 I think my child’s communication disorder causes them to have more severe behavior 
issues tha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6
( 7.5)

23
(28.7)

11
(13.8)

27
(33.8)

13
(16.3)

16 I feel as if my child is timid to speak up because of his or her communication 
disorder.

10
(12.5)

11
(13.8)

13
(16.3)

32
(40.0)

14
(17.5)

17 I feel as if my child has less independence because of his or her communication 
disorder. 

 8
(10.0)

13
(16.3)

12
(15.0)

26
(32.5)

21
(26.3)

18 I feel as if my child is at a disadvantage for developing social relationship with other 
children of his or her age. 

 1
( 1.3)

 3
( 3.8)

12
(15.0)

22
(27.5)

42
(52.5)

19 I would describe my child as a loner, or someone who distances themselves from 
others.

18
(22.5)

24
(30.0)

14
(17.5)

19
(23.8)

 5
( 6.3)

20 I feel as if my child’s communication disorder causes him or her to be singled out by 
others.

 7
( 8.8)

16
(20.0)

13
(16.3)

31
(38.8)

13
(16.3)

21 I fear that my child could be bullied by other children because they are seen as 
“different”.

 5
( 6.3)

 7
( 8.8)

10
(12.5)

27
(33.8)

31
(38.8)

22 I feel as if my child does not receive the educational support needed for his or her 
speech or language disorder.

 8
(10.0)

19
(23.8)

19
(23.8)

21
(26.3)

13
(16.3)

23 I am afraid my child could be placed in an educational setting that is not suitable to 
his or her needs in regards to their communication disorder.

 7
( 8.8)

11
(13.8)

18
(22.5)

26
(32.5)

18
(22.5)

24 I feel as if my child is having a harder time in school as his or her typical developing 
peers.

 9
(11.3)

15
(18.8)

22
(27.5)

22
(27.5)

12
(15.0)

25 I feel as if my child needs to be in a stable environment to ensure success in his or 
her education.

 0
( 0.0)

 1
( 1.3)

11
(13.8)

25
(31.3)

43
(53.8)

26 I feel as if my child has a hard time paying attention in class due to the distractions 
surrounding them.

 8
(10.0)

14
(17.5)

23
(28.7)

20
(25.0)

15
(18.8)

27 I feel as if my child has a hard time expressing his or her feelings to others.  4
( 5.0)

11
(13.8)

17
(21.3)

23
(28.7)

25
(31.3)

28 I worry that my child will be in a harmful situation and be unable to communicate 
with anyone.

 5
( 6.3)

 8
(10.0)

 5
( 6.3)

32
(40.0)

30
(37.5)

Table 3. Perceptions about how the child’s communication problem affects their life (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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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언어치료 과정 동안 부모 상담은 실시간 진행된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진단적 및 치료적 정보 비중이 높아 자녀

의 언어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임상

가의 섬세한 공감은 부모와의 친밀감과 협력적 관계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다양한 각도로 

알아보고, 추후 관련한 상담 프로토콜 개발을 하는 데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외 연구 발표(Holley, 2018)된 부모 상담 질의 문항 28개

를 한국어로 번안 및 검토하여, 언어재활 전문가 타당도를 거

쳐 국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80명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 감정의 전체

적인 응답 결과 ‘나는 아이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

정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응답률

(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이 나타났다. 특히, ‘아이의 장

래가 걱정스럽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는 아이의 의사소

통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활발한 언어 환경을 제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매우 그렇다’가 40%의 응답 반응을 보

였다. 이 결과들에 대해 Holley(2018)가 제시한 설문의 임상적 

의의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다’의 문항

은 의사소통장애 자녀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이 문항이 막연하고 정해진 주제어

는 없지만, 언어재활사가 부모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에 관심과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또한, ‘나는 아이의 의사소통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보

다 활발한 언어 환경을 제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에 대

해서는 아동이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후 어떠한 방식으로

든 충분한 언어자극을 제공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부모가 겪게 

되는 갈등, 체념, 수용, 기대 등의 심리ㆍ사회적 상태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자녀가 겪는 장애를 수용하는 

부모의 태도는 지속되는 아동 양육 및 교육, 재활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Hwang et al., 2010). 추후에는 본 연구 설문 내용

에서 장애수용성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선행 보고된 부모 만족도 설문연구들의 환경적 요인(부모 유

형, 장애 유형, 연령, 학력, 치료비, 치료환경 등)과 연계한 관

련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사소통 문제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

식은 ‘내 아이를 외톨이로 생각하고 싶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

에서 50% 이상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특히, ‘내 아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와 ‘내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

키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는 각각 53.8%, 52.5%

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아이가 다른 아이들

과 다르게 보여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38.8%, ‘아이

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31.3%가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이 결과들의 공

통된 점은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환경 내에서 의사소통 

곤란에 대한 심적 우려가 크고, 이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

육지원이 다각도로 조명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임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종종 자

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상황에서 자녀가 소외되거나 특

이하게 보여져 원활한 관계 형성이 힘들까봐 걱정하게 된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인데, 

‘내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에 대한 응답 결과가 이를 충분

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이 문항은 언어재활사로 하여

금 부모의 특별한 관심 및 걱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내 아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

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상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자

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관심 분야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

들은 아동들의 언어치료 서비스와 관련한 높은 요구도와 언어

재활 효과성에 대한 인식(Jo & Kim, 2021; Park & Lee, 

2021)을 뒷받침한다. 모든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가 최상의 교

육을 받기 희망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아동

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추후 부모 상담 과정에서 이 문항은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설문 연구의 응답자인 부모

는 자녀의 구어 및 언어 문제로 인해 가정, 또래, 기타 교육환

경에서 의사소통 장벽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조기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녀의 의사소통장애를 고려했을 때 

현재 개입된 교육환경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이 빈번하게 

공감하는 부모의 호소점을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

급된 Holley(2018)의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 이후의 실제 응답

설문 발표가 없었고, 본 연구에서도 정상발달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비교 설명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소 모호한 질문

일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한 수정 ․보완과 더불어 국내 언어재활 

현황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요구도를 포괄하는 

문항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실제 설문 문항

들이 부모 상담 과정에서 가지는 임상적 의의를 면밀하게 분석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구체

적인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변인별 표집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집단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의 확장과 분류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연령, 장애 유형 및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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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질적인 비교가 제안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들을 명목척도로 부여하고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차후에 문항들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점

수화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부모 심리

의 사전ㆍ사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자 중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

을 받은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결과였기에, 추후에는 정상

발달 아동의 부모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 역시 수정된 점수 척도로 비교한다면 의사소통장

애 자녀의 부모가 얼마나 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넷째, 지역별 부모들의 인식 차이 및 요인들 간의 상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경기와 충남지역의 의사소

통장애 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충남지역이 양

육 스트레스가 다소 높았고, 반면 경기지역 거주 어머니 그룹

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10). 특히 사회적 지원은 양육자의 심리정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해당 연구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수정 ․보완된 설문 문항

들을 바탕으로 지역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언어재활사 관점에서 설문 문항들이 부모 상담에서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가 요구된다. 부

모 상담 시간이 비교적 한정적인 점(Woo, 2019)과 부모 상담

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설문 문항이 가지는 이점들

과 제한점들의 파악이 언어재활사 및 부모 모두에게 유용한 구

조화된 상담지 개발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발달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또래 집단, 교육 및 치료기

관, 대중매체,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중

에서도 교육 및 치료기관의 교사와 치료사는 부모 못지않게 아동

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지원자 및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Kim & Min, 2019). 이에 따라 설문지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교사나 언어재활사 등 교육 및 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담당 아동

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계속되는 연구들의 결과들은 추후 국내 의

사소통 문제를 겪는 자녀를 둔 부모의 감정과 인식을 반영한 

문서화된 부모 상담 프로토콜 마련에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

며, 자녀의 언어치료 만족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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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생각

■ 문항을 읽고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표시해 주십시오.

기타)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문항
척도

1 2 3 4 5

 1. 아이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2. 아이가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3. 아이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아이와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4. 아이가 정상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하게 자주 짜증을 내는 것 같다.

 5. 주변 사람들이 그들 입장보다 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6. 아이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나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7. 아이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지원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허용할 마음이 있다.

 8.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아이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아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나는 대신 말해주고 싶어진다.

10. 아이가 언어 또는 구어 문제가 나타났을 당시 초기 발달에서 무언가 다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아이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12.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의 성격이 의사소통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나는 아이의 의사소통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활발한 언어환경을 제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14. 아이가 또래 정상발달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성취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15. 아이의 의사소통장애가 정상발달 아이들에 비해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16. 내 아이가 의사소통장애 때문에 소심하게 말하는 듯하다.

17. 아이가 의사소통장애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18. 내 아이가 또래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낀다.

19. 내 아이를 외톨이(또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로 생각하고 싶다.

20. 아이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

21.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여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렵다.

22. 아이의 언어장애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3. 아이의 의사소통 문제 관점에서 필요에 맞지 않는 교육적인 환경에 있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24. 아이가 정상발달 또래들보다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25. 내 아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6. 아이가 주변 환경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27.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28.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

Appendix 1.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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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생각

이옥분1, 김시현1*

1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부모와 아동 의사소통 관계를 형성 및 언어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부모 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데 있다.

방법: 연구는 Holley(2018)가 개발한 설문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검토 및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28개의 설문 문항은 총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파트 I은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 감정으로 13개의 항목이 포함되며, 파트 II는 자녀의 삶에 의사소통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15개 항목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개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설문에는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자녀를 둔 80명의 부모(아버지 2명, 어머니 78명)가 참여하였고, 연령대는 20-50대이다.

결과: 설문 결과, 첫째,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 개인적 감정’ 영역(총 13개 문항)에서 

대부분의 문항(11번 문항 제외)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항 1번(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 매우 그렇다, 51.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자녀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그들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총 15개 문항)’ 관련 설문에서는 19번 문항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50% 이상 부정적(걱정, 염려, 불안) 인식 응답을 보였다. 특히 18번 문항(아이가 

괴롭힘을 당할까에 대한 걱정)과 25번 문항(아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50% 이상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결론: 이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적 부담감을 다각도로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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